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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�주요�뉴스:�미국 트럼프, 이란에 대한 공격 확대 시사. 이란은 차기 지도자로 강경파 선출

   ○ 미국 2월 근원 소비자물가, 상승세 둔화 예상. 물가 상승 우려 완화 여부는 불확실  

   ○ 연준 주요 인사, 연내 추가 금리인하 가능. 일부 신중한 의견도 피력    

   ○ 일본 재무상, 필요 시 추가 예산 편성. 일본은행 부총재는 환율의 물가 영향 주목  

■�국제금융시장(주간): 미국은 이란 전쟁 격화 및 2월 고용 감소 등이 영향

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주가 하락[-2.0%], 달러화 강세[+1.4%], 금리 상승[+20bp] 

   ○ 주가: 미국 S&P500지수는 중동 분쟁 심화 및 전쟁 장기화 가능성 등으로 하락
            유로 Stoxx600지수는 이란 전쟁으로 인한 경기 둔화 우려 등으로 5.6% 하락

   ○ 환율: 달러화지수는 지정학적 위기 등으로 안전자산 선호 강화되며 상승
            유로화와 엔화 가치는 각각 1.6%, 1.1% 하락

   ○ 금리: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유가 급등에 따른 인플레이션 불안 고조 등이 배경
            독일은 미국 국채시장 영향 등으로 22bp 상승

       ※ 원/달러 환율(주간) 2.8% 상승, 한국 CDS 상승

3/6일 2/27일 전주말대비 3/6일 2/27일 전주말대비

  
주가

 미국 6,740.0 6,878.9 -2.02%   

국채
금리
10y

미국 4.14% 3.94% +20bp

 유럽 598.69  633.85 -5.55%   
독일 2.86% 2.64% +22bp

 중국 4,124.2  4,162.9 -0.93%   
영국 4.63% 4.23% +39bp

 일본 55,621  58,850 -5.49%
   CDS  

 5y
 

한국 26bp 25bp +1bp

 한국 5,584.9  6,244.1 -10.56% 중국 47bp 45bp +2bp

환율 

달러지수 98.99  97.61 +1.41%   
위험
지표 

EMBI+ 279 275 +4bp
  

유로화 1.1618  1.1812 -1.64% VIX 29.49  19.86 +48.49%
  

엔화 157.78  156.05 -1.10%

원자재

WTI유 90.90  67.02 +35.63%
  

위안화 6.9047  6.8624 -0.61% 구리 575.7  600.5 -4.12%

  
원화 1,481.6 1,440.0 -2.81% 금 5,171.7  5,278.9 -2.03%

주: 주가는�미국� S&P 500, 유럽� Stoxx 600, 중국�상해종합, 일본�닛케이225, 한국�Kospi. NDF 환율�변화는�스왑포인트�
감안한�전일�현물환�종가�대비. 환율은�달러화�대비�통화가치 등락(+/-는�절상, 절하). 자료: 블룸버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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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일의�포커스

n 미국�트럼프,� 이란에�대한�공격�확대�시사.�이란은�차기�지도자로�강경파�선출

� � �○ 트럼프� 대통령은� 지금까지� 목표물로� 고려되지� 않았던� 지역과� 집단이� 완전한�

파괴와� 죽음을� 위한� 검토� 대상이� 되었다며� 공격� 확대를� 시사.� 또한� 이란의�

농축� 우라늄� 확보를� 위해� 지상군을� 파견할� 수� 있다고� 발언.� 다만,� 이번�

전쟁에서� 쿠르드족의� 개입을� 원하지� 않는다며� 이전의� 입장을� 번복.� 백악관의�

래빗�대변인은�이번�전쟁을� 4~6주�이내에�종결하는�것으로�가정한다고�언급

� � �○ 크리스� 라이트� 에너지장관은� 몇� 주� 이내에� 유가� 급등� 문제가� 해결될� 것이라고�

발언.� 한편,� 액시오스는� 미국과� 이스라엘의� 농축우라늄� 확보� 작전은� 이란군의�

대응�능력이�크게�약화했다고�판단될�때만�실행될�가능성이�높다고�분석

� � �○ 이스라엘의� 네타냐후� 총리는� 모든� 전력을� 다해� 공격할� 것이라고� 강조.�

사우디아라비아는� 자국의� 에너지� 부문에� 대한� 이란의� 공격이� 계속될� 경우�

이에�동등한�대응을�취할�수밖에�없다고�발표

� � �○ 이란은� 차기� 지도자로� 사망한� 하메네이의� 차남� 모즈타바� 하메네이를� 선출.�

강경파인� 모즈타바� 하메네이는� 對美� 항전을� 이어갈� 것으로� 예상.� 이란의�

페제키안� 대통령은� 자국을� 공격하지� 않는� 나라를� 공격하지� 않겠다고�

밝히면서도�항복한다는�생각은�꿈에�불과하다고�발언.�이란혁명수비대는� �최소�

6개월�가량의�강도�높은�전면전을�계속할�준비가�갖춰졌다고�주장�

� � �○ 쿠웨이트는� 호르무즈� 해협� 봉쇄의� 영향으로� 석유� 생산� 및� 정제를� 축소한다고�

발표.� 이라크와� UAE� 등도� 감산.� 9일� 아침(한국시간)� WTI� 가격은� 이란� 전쟁�

장기화�가능성,�중동�산유국�생산�감축�등으로�배럴당� 100달러�돌파

글로벌�동향�및�이슈

n 미국� 2월�근원�소비자물가,�상승세�둔화�예상.�물가�상승�우려�완화�여부는�불확실

� � �○ 3/11일� 발표될� 2월� 헤드라인� 소비자물가지수(CPI)의� 연간� 및� 월간� 상승률은�

2.5%,� 0.2%로� 전월(각각� 2.4%,� 0.2%)에� 비해� 각각� 오름세� 강화� 및� 보합을�

나타낼� 전망.� 반면,� 근원� CPI의� 경우� 2.5%,� 0.2%로� 전월(각각� 2.5%,� 0.3%)�

대비� 보합� 및� 오름세� 약화가� 예상.� 다만,� 시장에서는� 이란� 전쟁� 및� 유가� 급등�

등으로�인플레이션�심화�우려가�완화될�수�있는지�여부는�불확실하다고�평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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n 연준�주요�인사,� 연내�추가�금리인하�가능.� 일부�신중한�의견도�피력

� � �○ 보우먼�이사는� 2월�고용이�예상보다�약했으며,� 이는�정책금리�등을�통한�지원이�

필요하다는� 의미라고� 발언.� 뉴욕� 연은의� 월러� 이사는� 이란과의� 전쟁에� 따른�

인플레이션�영향이�장기화되지는�않을�것이라고�예상�

� � �○ 시카고� 연은� 굴스비� 총재는� 여전히� 연내에� 금리인하가� 가능하다고� 전망.� 다만,�

최근의� 불확실성� 등으로� 해당� 시기가� 늦춰질� 수� 있다고� 부연.� 클리블랜드�

연은의�해맥�총재는�당분간�현�수준의�금리를�유지해야�한다는�의견�제시

n ECB�에스크리바�위원,� 다음�통화정책회의에서�금리�조정�가능성은�낮은�편

� � �○ 스페인� 중앙은행� 총재인� 에스크리바� 위원은� 다음� 통화정책회의에서� 정책금리를�

변경할� 가능성은� 낮다고� 발언.� 최근의� 중동� 사태가� 경제에� 얼마나� 오랫동안�

영향을�미칠�수�있는지�확인이�필요하다고�설명

n 일본�재무상,�필요�시�추가�예산�편성.�일본은행�부총재는�환율의�물가�영향�주목

� � �○ 가타야마� 재무상은�엔화� 약세를� 경고하고,� 중동� 분쟁으로� 인한� 영향에� 대응하기�

위해�관계�당국과�협력하고�있다고�발언.� 또한�중동�분쟁으로�인한�경제�충격에�

대처하기�위해�추가�예산을�편성할�준비가�되어있다고�언급

� � �○ 일본은행� 히미노� 부총재는� 엔화� 가치가� 인플레이션과� 소비자들의� 물가에� 대한�

인식에� 영향을� 미칠� 수� 있기에� 주목하고� 있다고� 강조.� 일부에서는� 이러한�

언급이�추가�금리인상에�대한�기대를�높인다고�평가

� � �○ 한편,� BlackRock은� 일본�증시에� ‘비중�확대’� 의견을�유지.� 중동�관련�불확실성이�

존재하지만,� 정부의� 확장적� 재정정책과� 완화적인� 통화정책,� 일본과� 미국의�

견고한�경제�협력�등이�긍정적�요소로�작용한다고�분석

n 유엔식량농업기구(FAO),� 2월�세계�식품�가격은�상승.�곡물·육류�등이�강세

� � �○ 2월�세계�식품가격지수는� 125.3을� 기록,� 전월(124.2)�대비�상승하여� 5개월�동안�

지속되었던� 하락세에서� 전환.� 부문별로는� 곡물,� 육류,� 식물성� 기름� 등이� 강세.�

곡물�가격�상승은�미국과�유럽의�궂은�날씨와�흑해�지역의�물류�혼란�등에�기인

주요�경제지표

n 주요�경제�이벤트(3/9일�현지시각�기준)�

� � �○� 유로존� 3월�센틱스�투자자신뢰,� 중국� 2월�소비자물가�및� 생산자물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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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외시각�및�외신평가

n 미국�금융시장,�낙관론보다�유가�상승�장기화�가능성�대비할�필요�­� Financial�Times

� � � (A� turbulent�week� for� financial�markets)

� � � ○� 트럼프� 집권� 후� 변동성에� 익숙한� 미국� 금융시장이지만,� 이번� 이란� 전쟁이� 경제에�

미칠� 잠재적� 영향� 관련� 충분한� 대응� 여부에� 의문이� 제기.� 이는� 미국이� 전세계�

경제의�중심이기에�안정적일�수�있다는�판단이�전제되기�때문

� � � ○� 하지만,� ▲중동전쟁� 장기화� 및� 격화� 가능성� ▲고용� 둔화� 우려� 및� 국제유가�

상승� 압력� 지속� 전망� ▲주가� 상승세의� 주요� 동력으로� 작용한� AI의� 불안정성�

등이�제기.�이에�투자자들은�현�상황을�저가�매수의�호재로�인식하는�것보다는�

불확실성이�증폭될�수�있다는�명확한�상황�인식이�요구

n 미국�경제,�유가�충격�등은�극복�가능.�시의적절한�통화정책�등이�중요�­��WSJ

� � � (Why� the�Oil� Shock� Probably�Won’t� Derail� the� Economy.�And�One�Way� It�Might.)

� � � ○� 미국과� 이스라엘의� 對이란� 공격� 이후� 국제유가는� 39%� 상승했고,� 미국의�

스태그플레이션�우려도�제기.�그러나�에너지�대외�의존도�감소,� AI로�인한�생산성�

향상은�양호한�경제�성장�유지,�인플레이션�압력�완화�등을�유도할�것으로�기대

� � � ○�다만,�호르무즈�해협�폐쇄가�장기화될�경우�유가는�배럴당� 100달러를�상회할�우려.�

이는� 주요� 에너지� 수입국� 유럽을� 비롯해� 휘발유� 등을� 일부� 수입하는� 미국에도�

부담으로�작용.�또한�에너지�위기發�AI�버블�우려�심화로�금융시장�불안정도�증폭될�

가능성.�이러한�상황에서�연준은�정치적�압력을�극복하는�독립적�정책�결정이�필요

n 중국�증시,�이란�전쟁�혼란�속�견고한�국채�등으로�여타�아시아국�대비�양호�­�블룸버그

� � � (Chinese�Markets�Weather� Iran�War� Turmoil� Better� Than�Asian� Peers)

� � � ○� 지난� 주� 중국� 주가지수(약� 1%↓)는� 여타� 아시아� 국가의� 주가지수(6%� 이상↓)에� 비해�

안정적.� 이는� 다음� 이유에� 기인.� 첫째,� 중국� 국채� 10년물� 금리가� 지난� 주� 약� 2bp�

하락에� 그쳐� 여타국� 대비� 금리상승� 우려가� 제한적.� 둘째,� 위안화� 가치는� 약� 0.6%�

하락하며�대부분�아시아�통화�대비�선방(한국�원화� 2.12%↓,�일본�엔화� 0.98%↓�등)

� � � ○� 셋째,� 전인대에서� 정책� 연속성을� 강조하면서� 글로벌� 정치적� 불확실성� 속� 다각화를�

추구하는� 글로벌� 투자자들에게� 피난처� 제공.� 동시에� AI� 육성� 노력에� 대한� 투자�

기회도�제공(MUFG).�넷째,�중국�정부의�재정�확대·완화적�통화·내수�진작�정책�기대�

등으로�글로벌�이탈�자금�중�일부가�중국으로�이동(BNY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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n 미국�트럼프式�외교,�질서�파괴에�따른�혼란�유발의�책임�회피� ­� Financial�Times

� � � (Why� Trump�won’t� clean� up� his� own�mess)� �

� � �○� 트럼프는� 2기� 집권� 후� 변덕스럽고� 권위주의적이며� 지경학을� 활용하는� 행보를�

나타내� 동맹국들에� 큰� 충격을� 선사.� 특히� 자신이� 만든� 혼란을� 해결해야� 한다는�

인식조차�결여.�이는�행동의�결과를�책임진다는�미국의�전통적�외교�원칙과�대비�

� � �○�이란�폭격�이후�발생할�정치적�혼란은�현지인들의�책임이라는�인식을�드러냈으며,�

베네수엘라� 사태에서도� 동일.� 또한� 관세정책이� 낳은� 혼란과� 통화정책� 압박,�

개인투자자들의�사모시장�유입에�따른�금융�위험도�경시

� � �○�트럼프는� 기존� 질서� 파괴를� 자랑스럽게� 여기며,� 오믈렛을� 만들려면� 달걀을� 깨야�

하지만�껍질은�남의�문제라고�인식.�이러한�태도는�중동�전역의�불안정과�에너지�

충격�등을�초래하고�있지만,�관련�문제가�쉽게�해결되지�않을�수�있음을�의미�

n 세계�경제,�이란�전쟁�충격은�에너지에서�여타�산업·금융까지�확장될�우려�­�블룸버그

� � � (Global� Economy� Faces�Widening� Strains� as�Mideast�War� Intensifies)

n 연준의�통화정책,�2월�고용�감소와�이란�전쟁發�물가�우려�상충하며�난관�직면�­�블룸버그

� � � (Jobs� Report� Throws� a� Curveball� at� Fed� as�War� Raises� Inflation� Fears)

n 이란�전쟁,�미국�군사적�재무장�강화의�도화선으로�작용할�소지� ­�WSJ�

� � � (It’s� High� Time� to� Restock� U.S.�Munitions)

n EU의�중동發�에너지�충격,�공급�다변화로� ˋ22년(러·우�전쟁)�수준�하회�예상� ­�블룸버그
� � � (EU�Dismisses� Concerns� of� a� New� Energy� Crisis)

n 유럽�脫탄소화�정책,�이란�전쟁에�따른�에너지�취약성�부각에�동력�약화� ­� Financial�Times

� � � (Europe’s� impotence� extends� to� energy)

n 글로벌�에너지�질서,�경제·안보·지정학�중심으로�전환� ­�블룸버그

� � � (For� Energy,� ESG� now�means� Economics,� Security� and� Geopolitics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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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융시장�주요�지표

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;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

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문의: 02-3705-6172, E-mail jsjeong@kcif.or.kr

S&P500 및 KOSPI 미국 및 한국 국채 10년물

자료：Bloomberg

달러인덱스 및 원/달러 환율 브렌트유 및 유럽 천연가스

자료：Bloomberg

VIX 및 EMBI+ 달러-원 스왑베이시스 및 한국 CDS

자료：Bloomberg


